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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康僧鎧 역 무량수경의 한글 번역상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무량수경의 역경사를 각 나라와 언어별로 살펴보았다. 무량수경에서 가장 중
요시하는 제18十念往生願을 중심으로 하였다. 특히 이 중에서도 信樂와 乃至十念

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첫째 信樂는 樂에 대한 한자상의 해석법이 다양하므로 인해서 생기는 혼돈이

다. 이 글자는 우리말 발음도 “악” “락” “요” 등으로 다양하다. 필자는 이 부분을

명확히 해석하기 위해 산스크트 본을 대조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그 결과 信樂

는 Prasāda를 의미함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Prasāda는 淨信을 말한다. 청정한

마음으로 믿는 것, 믿고자 하는 것, 의심없이 믿는 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부분의 번역은 “믿고자 하며”라고 번역하는 것이 올바른 번역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乃至十念의 문제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두 가지 인데 하나는 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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至이고 하나는 十念이다. 그러나 十念의 念을 십념으로 보느냐 아니면 생각으로

보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제기되기는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열 번이라고 하는

데는 다른 의견이 없다. 그러나 乃至에 대한 문제는 十念과 합쳐졌을 때 번역상

의 문제가 달라진다. 대부분의 번역가들은 열 번이라고 단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지는 단순히 열 번의 숫자가 아니라 상당한 폭을 두고 하는 의미이다. 이는 한

번에서 열 번의 사이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이 부분을

“열 번 정도”라고 번역함이 올바르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경전의 한글번역에는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우려야 할 것으로 본다.

Ⅰ. 서 론

우리나라의 정토염불수행자들에게 가장 많이 애송되는 경전이 정토삼

부경이다. 특히 무량수경과 아미타경은 조석으로나 영가천도의식 등
에서 장엄염불로도 독경되고 있다. 그런데 칭명염불의 교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아미타불의 48대원이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시

되는 것이 제18 十念往生願이다. 그러나 이 원을 우리말로 번역함에 분명

하지 못하고 번역자에 따라서 달리 해석되는 부분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정토삼부경 중에서도 康僧鎧 역의 무량수경을 중
심으로 한글 번역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무량수경의 역
경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인도, 중국, 한국, 일본, 티벳, 영역에 이

르기까지 개략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제18원 중에서도 信樂의 번역에 대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

피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으며, 일본의 정토학자

들과 주석서에 대한 연구 성과와 산스크트 본의 비교대조연구도 소개하

고자 한다.

끝으로 제18원의 乃至十念의 문제를 제기코자 한다. 이에 대해서는 지

금까지 구체적인 연구없이 단순히 乃至十念으로만 번역하든지 아니면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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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염불로 해석하여 왔다. 그러나 논자는 무량수경을 우리말로 번역하
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한 바가 있었다. 따라

서 이번 논문을 통해서 이 부분의 분명한 번역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Ⅱ. 무량수경 번역사
1. 한역 본

無量壽經은 상하 2권으로 되어 있어서 大經, 雙卷經, 兩卷이라고도

한다. 경토계 경전을 대표하는 것으로는 무량수경 2권, 관무량수경 1
권, 아미타경 1권 있으며, 이를 淨土三部經이라고 한다. 그러나 정토계
경전 중에 가장 먼저 한역으로 된 것은 반주삼매경이 있으나 이는 삼
부경 중에는 빠졌다. 정토삼부경이라고 명명한 것은 일본 정토종을 개창

한 法然으로부터 시작되었으나1) 사실은 般舟三昧經까지 포함하여 淨土
四部經이라고 해야 정토관련 중요 경전이 망라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먼저 無量壽經의 漢譯 역경사를 살펴보고자 한다. 唐의 智昇에 의해
開元 18년(730)에 편찬된 開元釋敎錄에 의하면 十一譯으로 나와 있다.

① 無量壽經 2권, 後漢 建和2년(148)에 安世高가 번역하였으나 현재

는 缺失임.

② 無量淸淨平等覺經 2권, 曹魏 甘靈3년(258)에 白延이 번역하였으나
현재는 缺失임.

③ 無量壽經 2권, 西晉 永嘉2년(308)에 竺法護가 번역하였으나 현재

는 缺失임.

④ 無量壽至眞等正覺經 2권, 東晋 元熙1년(419)에 竺法力이 번역하였
으나 현재는 缺失임.

1) 坪井俊映 저, 한보광 역 정토교개론 (홍법원, 1981) p.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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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新無量壽經 2권, 東晋 永初2년(421)에 覺賢이 번역하였으나 현재

는 缺失임.

⑥ 新無量壽經 2권, 東晋 永初2년(421)에 寶雲이 번역하였으나 현재

는 缺失임.

⑦ 新無量壽經 2권, 劉宋시대에 曇摩密多(424-441)가 번역하였으나

현재는 缺失임.

이상은 散失되어 현재는 전해지지 않고 있다. 현존하는 것으로는,

① 無量淸淨平等覺經 2권, 後漢 支婁迦讖(147-186)이 번역하였으며

현존 함.

② 佛說阿彌陀三耶三佛薩樓佛檀過度人道經(略名으로 大阿彌陀經이라

고도 함) 2권, 吳 黃武年中(223-228)에 支謙이 번역하였으며 현존

함.2)

③ 無量壽經 2권, 曹魏 嘉平4년(252)에 康僧鎧가 번역하였고 현존하

며 가장 많이 애송되고 있음.

④ 無量壽如來會(大寶積經 49會) 2권, 唐 開元1년(713)에 菩提流志가
번역하였으며 현존함.

⑤ 大乘無量壽莊嚴經 3권, 趙宋 淳化2년(991)에 法賢이 번역하였으며
현존 하지만, 개원석교록 편찬 이후이므로 목록에는 실려 있지

않음.

개원석교록 편찬 이후에 宋의 法賢이 991년에 역출한 大乘無量壽莊
嚴經 2권까지 합하면 十二譯이 된다. 이 밖에도 宋의 王日休가 紹興32년
(1162)에 편찬한 大阿彌陀經 2권이 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 설이 있
다. 이는 康僧鎧의 無量壽經을 저본으로 하여 無量淸淨平等覺經과 
佛說阿彌陀三耶三佛薩樓佛檀過度人道經 및 大乘無量莊嚴經의 3본을

비교․대조하고 합철하여 56항목으로 요지를 모아서 설하고 있으므로 강

2) 坪井俊映 저, 한보광 역 정토교개론 (홍법원, 1981) p.54에 223-282년은 오류이

다. 원본인 淨土敎凡論에서부터 잘못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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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에 편리하다.3) 그러나 香川孝雄의 淨土敎の成立史的硏究에 의하면,

百濟康義氏는 터키 이스탐불대학 도서관에서 중앙아시아출토 불전자료

중 지금까지 漢譯된 無量壽經과 일치하지 않는 단편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그는 漢譯<無量壽經>の新異本斷片 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다.4)

만약 이것이 王日休에 의해 편집된 것이 아닌가라고 한다면, 현존 無量
壽經은 五存이 아니라 六存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한다.5) 따라서 일반적

으로는 無量壽經의 漢譯은 十二譯七缺五存이라고 하지만, 왕일휴의 번
역까지 합하면, 十三譯七缺六存이 된다.

2. 티벳 본, 산스크리트 본, 영역 본

이 밖에 8세기 경 루이 갸르쟌에 의해 티벳어로 번역 된 것으로는 聖
無量光莊嚴大乘經(Āryaamitābhā vyūha nāma mahāyāna sūtra)라고 한다.

산스크리본 무량수경은 19세기에 영국의 네팔 주제공사 홋드숀

(Hodgeson)에 의해 처음으로 발견 되었다. 그는 네팔에 주재하는 사이에

여러 곳의 사원을 탐방하여 많은 산스크리트어의 불교경전을 발견했다.

그 중에 산스크리트본 무량수경이 있었다. 그 후 일본의 大谷光瑞, 河口

慧海, 榊量三郞 등의 여러 학자들에 의해 네팔, 티벳 등에서 잇달아 산스

크리트본 무량수경이 발견되어 현재는 약 20여부가 있다. 이러한 경전은

모두 슈쿠하바티-브하(Sukhā vati-vyūha, 樂有莊嚴)라고 하므로 동일 계

통으로 보인다. 이들은 대부분 14․5세기 이후의 사본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많은 산스크리트본 무량수경이 발견되었지만, 유감스럽게도 현존하

는 5종의 한역본 무량수경의 원본이라고 여겨지는 것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6)

3) 상동, p.54

4) 百濟康義 漢譯<無量壽經>の新異本斷片 藤田宏達博士還曆記念論集 インド哲學
と佛敎 pp.373-394 재인용

5) 香川孝雄 淨土敎の成立史的硏究 (山喜房佛書林, 1993) p.12 註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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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으로는 1883년 F. Max Műller and Bunyin Nanjio(南條文雄)의 共

著로서 Anecdota Oxoniensia Aran Series. Vol. Ⅰ-Part Ⅱ에서 Sukhāvatī-

Vyūha로 출판 되었다7).

3. 한글 본

한글본의 무량수경은 여러 종류가 있으나 몇 가지만 소개하고자 한다.
① 운허스님이 단기 4291년 서기로는 1958년 8월 10일 통도사에서 간

행한 정토삼부경이 한글로는 최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여기서는 번

역자를 이용하 라고 하였는데 이는 운허스님의 속명이다. 아미타경은
이전에도 한글로 번역되었지만, 무량수경과 관무량수경은 최초이며,

여기에 아미타경까지 합본하여 정토삼부경이라는 제명으로 출판하였다.
특징은 원문에 충실한 직역으로 번역하였으며, 한자를 거의 사용하지 않

고 완전히 한글로 번역하면서 내용의 전달에 막힘이 없다. 또한 각 경전

의 말미에 부록으로 이 경의 낱말풀이 를 달고 있다. 이것을 불기 2535

년 서기 1992년 9월 1일에 봉선사에서 재출판하였다.8)

② 법정스님이 1971년 8월 15일에 자운스님의 원력으로 번역하여 보국

사에서 법보시판으로 간행한 정토삼부경이다. 그는 무량수경은 康僧鎧
한역본을 사용하면서 범어본은 일본의 岩波文庫본을 참고로 하였고, 게송

은 운허스님의 번역본에 약간의 손을 대었다고 한다. 그리고 장엄에 대한

중복된 부분이나 긴요하지 않은 몇 군데를 생략하면서 의역하였다고 한

다.9) 이 번역서를 1995년 10월 30일 민족사에서는 불교경전 7 시리즈로

출판하였다.10) 이와 같은 시리즈를 2002년에는 한보광 옮김으로 교체하

6) 坪井俊映 저, 한보광 역 정토교개론 (홍법원, 1981) pp.54-55
7) 高畠寬我, 梵藏和英合璧淨土三部經 解說 Ⅰ(淨土宗全書 23, 8)

8) 이용하 역, 정토삼부경 (통도사, 단기 4291(1958) 초판, 봉선사, 불기2535(1992)

재판)

9) 법정 역, 정토삼부경 (보국사, 1971)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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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③ 청하스님이 1980년 부처님 오신날 머리말을 쓴 정토삼부경은 문
도들에 의해 여러 번 출판되었다. 청하스님은 실상염불을 염불선으로 주

창하면서 무량수경·관무량수경·아미타경을 번역하였고, 많은 수행

자들에게 정토염불과 선수행을 겸수할 것을 권유하였다. 한자 원전과 용

어해설을 싣고 있다.11)

④ 안경우 편역으로 1994년 4월 25일에 이화문화사에서 한글말씀 淨
土三部經 현토역주를 출판하였다. 원문에 한글음을 달고 현토를 붙였으
며, 한글로 번역하였다.12)

⑤ 이태원스님이 1995년에 일본 坪井俊映의 淨土三部經槪說을 번역

하여 출판하였다.13)

⑥ 김명은 편저로 1997년 5월 5일에 아미타경·무량수경·관무량수
경이 한영출판사에서 출판하였다. 그러나 엄연히 편저라는 말은 맞지 않
으며, 번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대전시 보문산 덕수암 주지로

되어 있으며, 법보시판으로 유통시킨 것 같다. 제목은 무량수경으로만
되어 있다.14)

⑦ 공파스님은 1997년부터 1998년 사이에 극락세계 1·2·3의 시리즈로

불설무량수경·불설관무량수경·불설아미타경을 불괄출판사에서 출

판하였다.15)

⑧ 최봉수는 2000년 2월 25일에 도서출판 동산법문에서 兩本 極樂莊

10) 법정 역, 불교경전 7 정토삼부경 (민족사, 1995)
11) 청하 역, 정토삼부경 (한진출판사, 1980), (성륜사, 1990), (불기4541(1997), 정중
선원)

12) 안경우 편역, 한글 淨土三部經 (이화문화출판사, 1994)
13) 이태원 역 坪井俊映 저, 정토삼부경개설 (운주사, 1995)
14) 김명은 편저, 무량수경 (한영출판사, 1997)
15) 공파 번역, 극락세계 1 불설무량수경 (불광출판부,1997); 극락세계 2 관무량수
경 (불광출판부, 1998); 극락세계 3 불설아미타경 (불광출판부,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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嚴經 이라는 제목으로 아미타경과 무량수경을 梵漢 대조와 한글 번
역 및 한글 음사를 하여 출판하였다.16)

⑨ 김영미는 2000년 3월 30일에 아미타경·무량수경·관무량수경을 번
역하여 시공사에서 출판하였다.17)

⑩ 한보광이 2000년 7월 25일에 정토삼부경을 번역하면서 부록으로

임종염불법과 장엄염불을 싣고 있다. 특히 독송용으로 가능하도록 직접

법구를 사용하면서 독경리듬에 맞추어 번역하여 독송용으로 널리 애송되

고 있다.18) 이는 민족사에서 불교경전 시리즈로 발간되기도 하였다.19)

⑪ 석효란은 2001년 11월 25일에 경서원에서 淨土三部經槪說을 편찬
하였다. 먼저 삼부경의 개설을 설명하고, 경전의 원문을 인용하고 한글음

을 달았으며, 글의 뜻 을 풀이하고, 의역독경 과 어구설명 및 강설

을 하였다.20)

⑫ 동국역경원의 한글대장경에서는 1995년 6월까지 나온 한글대장경
목록에는 원본인 해인사 고려대장경에는 수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량수경·관무량수경·아미타경이 번역되지 않았고, 실려 있지 않은
것으로 나왔다. 신판번호나 구판번호 어디에도 보이지 않고 있다.21) 그러

나 최근 인터넷판에서는 불설무량수경은 최봉수 번역이고, 불설관무
량수불경과 불설아미타경은 최윤옥 번역으로 제공되고 있다.22)

16) 최봉수 편찬, 兩本 極樂莊嚴經 (도서출판 동산법문, 2000)
17) 김영미 역 아미타경·무량수경·관무량수경 (시공사, 2000)
18) 한보광 역 정토삼부경 (여래장, 2000)
19) 한보광 옮김 불교경전 7 정토삼부경 (민족사, 2002)
20) 석효란 저 淨土三部經槪說 (경서원, 2001)
21) 동국대학교 역경원 한글대장경 목록 (동국대학교 역경원, 1995?)
22) http://ebti.dongguk.ac.kr/h_tripitaka/v1/search.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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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어 본

① 일본에서는 國譯一切經을 비롯하여 다양하게 번역 되었다.

② 中村 元· 早島鏡正· 紀野一義 譯註로 岩波文庫 33-306-1·2로 초판

은 1963년에 출판되었다. 그 후 수십회에 걸쳐서 인쇄를 거듭하다가 1991

년 12월 5일에 淨土三部經 2권이 改訂版으로 출판 되었다. 여기에는

한역 및 산스크리트 본을 일본어로 번역한 것도 싣고 있다.23)

③ 山口 益·桜部 建·森三樹三郞 공역으로 中央公論社에서는 大乘佛典

시리즈 중 6권으로 정토삼부경을 출판하였다. 이 책은 昭和51(1976)년2
월 20일에 초판을 낸 후 新訂版을 거듭 내었다.24)

④ 坪井俊映은 昭和31(1956)년 8월에 法然上人 입적 750주기를 맞이하

여 淨土三部經槪說을 출판하였다. 그 뒤 수차에 걸쳐 수정 보완하여

판을 거듭 출판하였다. 한문 원문과 번역 및 강설을 하였으며, 중요한 단

어는 주석을 달고 있다.25)

⑤ 高木昭良은 昭和45(1970)년 11월 20일에 淨土三部經の意譯と解說
을 永田文昌堂에서 출판하였다. 이 책의 특색은 위의 각 번역서들을 참고

로 하여 원문과 文意을 밝히고, 일본식의 읽는 법인 讀み方 을 넣고, 뜻

의 意譯과 語句를 설하고 끝으로 해설을 하고 있다.26)

⑥ 香川孝雄은 昭和59(1984)년 2월 25일에 無量壽經の諸本對照硏究
를 永田文昌堂에서 출판하였다. 그는 오랜 연구 성과물로 제1장은 無量
壽經諸本の漢譯考 에서 중국 한역 현존 5역본을 하나하나 번역하였다.

제2장은 形態より見た無量壽經諸本の成立次第 를 밝히고 있다.27)

23) 中村 元· 早島鏡正· 紀野一義 譯註 淨土三部經 岩波書店, 1991)
24) 山口 益·桜部 建·森三樹三郞 공역 大乘佛典6 淨土三部經(中央公論社, 昭和51)
25) 坪井俊映 저 淨土三部經槪說 (隆文館, 昭和56(1981), 5, 29, 復刻)
26) 高木昭良 저 淨土三部經の意譯と解說 (永田文昌堂, 昭和45)
27) 香川孝雄 저 無量壽經の諸本對照硏究 (永田文昌堂, 昭和59)



    전자불전 제14집(2012)10

⑦ 藤田宏達은 2007년 3월 28일에 淨土三部經の硏究를 岩波書店에서
출판하였다. 그는 전체를 3장으로 나누어 제1장은 淨土三部經の資料と形

態 에 대하여 전개하고 있다. 산스크리트 본과 漢譯 및 티벳 본에 대해서

언급하고 각 경전을 비교 대조하여 연구하였다. 제2장의 淨土三部經の思

想と解釋 에서는 아미타불의 사상과 본원사상, 정토사상, 왕생사상, 염불

사상을 규명하였다. 제3장의 淨土三部經の流轉と受容 에서는 인도, 티벳,

중앙아시아, 중국, 조선의 정토신앙과 연구에 대하여 밝히고 있다. 또한

부록으로 淨土三部經の諸本對照表를 달고 있다.28)

⑧ 이 밖에도 일본에서는 淨土三部經의 번역과 연구서적이 수없이 많

다. 이에 대해서는 高木昭良의 淨土三部經の意譯と解說의 참고문헌에

자세히 소개 되어 있다. 淨土三部經에 관한 것으로는 中村 元 등의 昭和

38(1963)년 岩波文庫의 淨土三部經 譯註 상, 하 권을 비롯하여 무려 45
종이 소개 되었으며, 無量壽經 단행본으로는 足利惇氏의 昭和 40(1965)
년 大無量壽經梵本이 法藏館에서 출판된 것을 비롯하여 무려 100종이

소개되어 있다.29) 이는 그가 출판한 昭和45(1970)년 이전까지 출판된 것

만을 소개하였으므로 현재는 수백종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Ⅲ. 제18원 “信樂”의 번역문제

필자는 무량수경을 번역하면서 많은 고민을 한 부분이 바로 제18원
이다. 흔히 十念往生願이라고 하는데, 이를 바르게 번역하기란 쉬운 문제

가 아니다. 이 원에 대해서 염불수행의 문제로 다룬 적이 있다.30) 이를

참고로 보완하고자 한다.

28) 藤田宏達 저 淨土三部經の硏究 (岩波書店, 2007)
29) 高木昭良 저 淨土三部經の意譯と解說 (永田文昌堂, 昭和45) pp. 587-602
30) 한태식 정토교의 수행방법론 정토학 연구 11집 (한국정토학회, 2008) pp.5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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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康僧鎧 譯의 無量壽經의 제18十念往生願을 보면,
設我得佛。十方衆生至心信樂。欲生我國乃至十念。若不生者不取正覺。

唯除五逆誹謗正法。

라고 한다.31) 여기서 信樂에 대한 해석을 해보면 다음과 같다. 특히 문제

가 되는 것은 樂 字에 대한 해석인데, 사전적으로 볼 때 이 글자의 뜻과

음은 ㉠풍류 악 ㉡즐길 락(喜也) ㉢좋아할 요(好也) ㉣하고자할 요(欲也)

등으로 표기 된다. 불교에서는 믿고 기원하는 것이라고도 한다. 즉 樂을

“요”라고 읽을 때는 “기원하다”의 뜻이 있다고 한다.32)

제18십념왕생원을 해석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이를 소

개하고자 한다. 한글번역으로 최초라고 볼 수 있는 운허스님은,

어떤 중생이나 지극한 마음으로 내국토를 믿고 좋아하여 가서 나려는 이는

열 번만 내 이름을 불러도 반드시 가서 나게 될 것. 다만 오역죄를 지었거

나 옳은 법을 비방한 이는 그렇지 못함.

이라고 한다.33) 운허스님은 여기서 앞뒤를 생략하고 뜻풀이만 간단하게

하였다. 특히 信樂를 “믿고 좋아하여”라고 하였으므로 好也로 번역하였

다. 그리고 법정스님의 번역본을 보면,

어떤 중생이든지 지극한 마음으로 내 불국토를 믿고 좋아하여 와서 태어나

려는 이는 내 이름을 열 번만 불러도 반드시 왕생하게 될 것. 다만 오역죄

를 지었거나 바른 법을 비방한 중생은 예외일 것.

라고 한다.34) 법정스님은 “아미타불의 불국토를 믿고 좋아하여 와서 태

31) 康僧鎧 譯 無量壽經 卷上 (大正藏, 12, 268, 上)
32) 佛敎大辭典 상권 (홍법원, 1998) p.1522
33) 이용하 역 정토삼부경 (통도사, 단기 4291(1958) 초판, 봉선사, 불기2535(1992)

재판)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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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나려는 이”라고 하였다. 이는 어디까지나 극락국이 우선이고, 믿는 것

도 극락국이며, 아미타불이 중심이 되어 “와서 태어나려는 이”라고 하였

다. 이는 아미타불을 중시한 해석으로 보인다. 즉 아미타불이 주관적인

입장에서 설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信樂를 “믿고 좋아하여”라고 하므로

好也로 번역하였다.

최봉수역 한글대장경의 무량수경권상에서는,
만일 제가 부처가 될 때 시방세계의 중생들이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좋아

하여[信樂] 저의 국토에 태어나고자 하여 10념(念)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태어나지 못한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다만 5역죄(逆

罪)와 정법을 비방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라고 한다.35) 여기서는 信樂를 “믿고 좋아하여”라고 하였다. 그래서 信樂

를 “좋아할 요” 즉 好也로 새기고 있다. 그러나 최봉수는 兩本 極樂莊嚴
經의 번역에서는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만일 제가 부처님을 이루었을 때, 시방의 중생으로서 지극한 마음으로 즐

거이 믿되 저의 국토에 태어나기를 욕구하여 내지 열 번의 념(念)이라도

하는데 만약 태어나지 못한다면 저는 그러한 정각은 수용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오역죄와 정법을 비방하는 자는 제외합니다.

라고 한다.36) 이를 볼 때 앞의 한글대장경 의 번역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다른 부분의 상이점은 말할 것도 없고, 信樂를 “즐거이 믿되”라고

하여 喜也의 의미로 번역하였다. 즉 “신요”로 본 것이 아니라 “신락”으로

이해하였다. 그는 왜 같은 경전을 번역함에 있어서 이와 같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을까? 또한 제18원의 다른 부분의 번역도 문맥상으로 어색한

34) 법정 역 정토삼부경 (보국사, 1971) p.37
35) http://ebti.dongguk.ac.kr 최봉수 역 P,14

36) 최봉수 편찬 兩本 極樂莊嚴經 (도서출판 동산법문, 2000) p.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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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 보인다.

김영미는 아미타경·무량수경·관무량수경에서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번역하였다.

제가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될 때, 시방세계의 중생들이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즐거워하며 저의 나라에 태어나고자하거나, 내지 십념(十念)만으로도

태어나지 못한다면 저는 깨달음을 이루지 않겠습니다. 다만 오역죄를 지은

사람과 바른 법을 비방하는 사람은 제외하겠습니다.

라고 한다.37) 그도 信樂를 “믿고 즐거워하며”라고 번역하여 “신요”가 아

니라 “신락”으로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喜也라고하므로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또한 그는 “태어나고자 하는 것”과 “내지십념”을 분리하여 번역하

고 있다. 이를 분명히 나타내기 위해 두 문장의 사이에 쉼표까지 삽입하

고 있다. 따라서 극락왕생하는데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즐거워하며 저의

나라에 태어나고자 하거나” 혹은 “내지십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태어나

지 못한다면 깨달음을 이루지 않겠다고 한 서원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번역자들은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자하며 그 나라에 태어나고

자하여 내지십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태어나지 못한다면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로 이해하고 있다. 즉 일반적으로는 어디까지나 乃至十念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無量壽經을 한글로 번역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
은 고민을 하다가 다음과 같이 하였다.

만약 제가 부처가 될 적에, 시방세계 중생들이 지극한 마음(至心)으로 믿고

좋아해서(信樂) 나의 나라에 태어나고자 하여(欲生我國) 십념 정도를(乃至

十念)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태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다만 오역죄를 지었거나 정법을 비방한 자는 제

외하겠습니다(唯除五逆誹謗正法).

37) 김영미 역 아미타경·무량수경·관무량수경 (시공사, 2000) p.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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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하였다.38) 필자는 信樂를 믿고 좋아해서라고 번역하여 “좋아할 요” 好

也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이 문제에 대해서 후반부에서 수정 보완하

고자 한다. 이 부분을 淸華스님은 淨土三部經에서,

제가 부처가 될 적에 十방세계의 중생들이 저의 나라에 태어나고자 신심과

환희심을 내어 제 이름(아미타불)을 다만 열 번만 불러도 제 나라에 태어

날 수 없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라고 하였다.39) 淸華스님은 信樂를 “信心과 歡喜心을 내어”라고 하여 “즐

길 락”(喜也)로 번역하였다.

그리고 효란스님은 淨土三部經 講說에서 한자원문에 덧말로 한글음

을 표기하고 글의 뜻풀이와 의역 독경 및 강설을 하고 있다.

設
설

我
아

得
득

佛
불

。十
시

方
방

衆
중

生
생

至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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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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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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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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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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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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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법

。

만약 제가 부처가 될 적에 시방세계의 사람들이 진심에서 믿고 원하며 틀

림없이 정토에 왕생한다는 편한 마음으로 나무아미타불의 칭명염불을 열

번만하여도 정토에 태어나지 못한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

다. 그러나 오역죄를 범한 자와 정법을 비방한 자는 제외한다.

라고 한다.40) 효란스님은 信樂를 “믿고 원하며”라고 번역하여 “하고자할

요” 欲也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효란스님은 信樂에 대해서는 정확히 번역

하였다고 보여 진다. 그러나 欲生我國에 대해서 “틀림없이 왕생한다는 편

한 마음”이라는 해석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런데 효란스님의 淨土三部經
講說의 대부분은 高木昭良의 淨土三部經の意譯と解說41)를 그대로 번

38) 한보광 역 淨土三部經 (如來藏, 2000) P,48
39) 淸華 譯 淨土三部經 (聖輪寺, 1990) P,92
40) 釋曉鸞 著 淨土三部經 講說 (경서원, 2001) 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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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하였으면서도 자신의 저술로 하였다. 단지 그는 범례 에서 高木昭良의

저술의 체제를 모방하여 저술하였다라고만 밝히고 있다. 高木昭良의 淨
土三部經の意譯と解說의 語句 해석에서는,

心を至し信樂して-至心Adhyāśayaと信樂
しんぎよう

Prasādaと欲生Cittaṁ Utpādaynit
は第十八願に誓われた往生の因の三信で, 至心とは, いつわりをはなれた至誠

の眞實心をいい, 信樂とはこのもしく疑のはれた無疑愛樂
むぎあいぎよう

のこころをいい,

欲生とは, 淨土に往生したい願うここをいう.

라고 한다.42) 信樂는 Prasāda라고 한다. 즉 Prasāda란 淨信을 말한다. 청

정한 마음으로 믿는 것, 믿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의심없이 믿는 마음,

조금도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정말일까, 참으로 극락이 있을까 등의 조금

의 의심도 없이 믿고자 하는 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에 대해 坪井俊映 교수는 淨土三部經槪說에서,
もしわれ佛を得たらに, 十方の衆生, 至心に信樂(ぎょぅ)して, わが國に生ぜ

んと欲して乃至十念せんに,もし生ぜずんば、正覺をとらじ。ただ五逆と正法

を誹謗するとを除く。

라고 번역하면서, 講說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十方世界にいる一切の善人も, 惡人も, いかなるものでも, 眞實の心をこ

めて(至心) 深い信心(深信)をおこして,　わたくしの淨土に往生したいと念願

(欲生我國)して, 南無阿彌陀佛の名號を稱えて一生涯のあいだ繼續するなれ

ば,(乃至十念)必ず往生をとげさすであろう.

41) 高木昭良 著 淨土三部經の意譯과 解說 (永田文昌堂, 昭和 45) P,198
42) 상 동 p.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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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한다.43) 坪井俊映 교수의 淨土三部經槪說을 태원스님은 한글로

번역하면서44) 信樂를 “믿고 원해”하면서 강설 에서는 “深信을 일으켜

서”라고 번역하여 善導大師의 三心釋으로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坪井俊

映 교수는 信樂를 “하고자할 요” 欲也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해 藤田宏達 교수는 淨土三部經の硏究에서 다음과 같이 산스
크트본을 일어로 대조하고 번역하였다.

もしも、世尊よ、わたくしが覺りを得たときに、他のもろもろの世界におけ

る衆生たちが(sacen me---bodhiprāptasya ye sattva a⃐nyes̟u lokadhat⃐us͉

u)、無上なる等正覺に對して心を起こし、わたくしの名を聞いて、淨信の心

をもってわたくしを隨念するとして(prasannacittā mām anusmareyus)、も
しかれらの臨終の時が到來したのときに、かれらの心が散亂しないために、

わたくしが比丘僧團によってとりまかれ恭敬されて、かれらの前に立たない

ようであるならば、その限り、わたくしは無上なる正等覺をさとりません

(mā tāvadaham anuttarām̟ samyaksam̟boddhim abhisam̟budhyeyam)。

라고 한다.45) 여기서는 信樂를 “명호를 듣고 淨信心을 내어”라고 하므로

“하고자할 요” 欲也로 판단하여, 願과 같이 이해하고 있다.

이에 대한 香川孝雄 교수의 無量壽經の諸本對照硏究의 산스크리트

원문을 모두 게재해 보면 다음과 같다.

sacen me bhagavan bodhiprāptasya, ye sattva a⃐nyes̟u lokadhat⃐us͉v

anuttarāyāh̟ samyaksaṁbodheś cittam utpādya, mama nāmadheyaṁ 
śrutvā, prasannacittā mām anusmareyus, tes̟ǡm̍ ced aham̍ maran̗akā
lasamaye pratyupasthite bhiks̜usaṁ ghaparivr̗tah̗ puraskr̗to na puratas
tis̗t̗heyam, yad idaṁ cittāviks̗epatāyai, mā tāvadaham anuttarām̟ 
samyaksam̟boddhim abhisam̟budhyeyam.

43) 坪井俊映 著 淨土三部經 槪說 (法藏館, 1996) P,196
44) 坪井俊映 著 李太元 譯 淨土三部經 槪說 (운주사, 1992) PP,174-175
45) 藤田宏達 著 淨土三部經の硏究 (岩波書店, 2007) P,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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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한다.46) “만약 제가 깨달음을 얻었을 때 다른 여러 세계에 있는 중

생들이 위없는 等正覺에 대한 마음을 일으켜 나의 이름을 듣고, 淨信의

마음을 가지고 나를 隨念함에, 만약 그들의 臨終時가 도래하였을 때 그들

의 마음이 散亂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比丘僧團에 둘러싸여 恭敬

받으며 그들의 앞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러한 저는 無上의 正等覺을 깨

닫지 않겠습니다.” 라는 번역이 될 것이다. 이는 앞의 藤田宏達의 일어

번역과 다름이 없다.

이에 대해 태원스님은 支婁迦讖 번역의 般舟三昧經을 예로 제시하고
있다. “聞是經信樂者 當作是知 離佛不遠”47)와 “一心信樂佛法敎遠離一切八

難處”48)를 예로 들면서 법이나 경전을 “신요”하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Prasāda를 信樂나 혹은 歡喜踊躍과 같이 번역한 것으로 보고 있다.49)

이상의 각 설을 정리하면 信樂에 대한 한글 표현으로는 즐거워하다(喜

也), 좋아하다(好也), 하고자 하다(欲也) 등으로 번역하였다. 그러나 信樂

를 범어원전에서는 Prasāda로 표현되어 있으므로 淨信으로 보는 것이 타

당하며, 우리말로 발음한다면, “신요”라고 하여야 하며, 번역한다면, “하고

자 할 요”로 보아 “믿고자 하며”로 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信樂는 淨信心, 深信, 참으로 왕생극락하여 깨달음을 얻기를 간절히 원하

는 믿음의 마음이므로 信心인 동시에 發願心이기도 하다. 따라서 信
신

樂
요

를

淨信과 願心으로 볼 수 있다.

46) 香川孝雄 著 無量壽經,の諸本對照硏究 (永田文昌堂, 昭和 59) P,120
47) 支婁迦讖 역 般舟三昧經 (大正藏13, 907 c)
48) 支婁迦讖 역 般舟三昧經 (大正藏13, 912 b)
49) 이태원 저 念佛의 源流와 展開史 (운주사, 1998) pp.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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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乃至十念의 번역문제

일본 정토종의 개창조인 法然이나 그의 제자로서 정토진종을 개창한

親鸞은 무량수경에서 가장 중요시한 부분이 제18원이며, 이 가운데서도
핵심이 되는 것은 乃至十念이라고 하여 本願이라고 하였다. 제18원에 대

해서는 이미 자세히 비교 대조하였으나 여기서는 乃至十念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대해서도 이미 정토교의 수행방법론 에서 밝힌

바가 있으나50) 지난 논문은 염불수행방법론에 관한 문제였고, 이번에는

번역상의 표현법에 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제18원의 번역을 소개하면,

만약 제가 부처가 될 적에 시방세계의 중생들이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자

하며, 나의 나라에 태어나고자 하여 乃至十念을 하였으나 그 사람이 극락

국에 태어날 수 없다면, 나는 정각을 이루지 않겠습니다. 단지 오역자와 정

법을 비방한자는 제외하고.(設我得佛。十方衆生至心信樂。欲生我國乃至十

念。若不生者不取正覺。唯除五逆誹謗正法)

라고 한다.51) 제18원에서는 칭명염불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乃至十念”이

다. 이에 대해서는 信樂를 설명하면서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

러 가지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해당 되는 부분만을 다시 한 번

소개하고자 한다.

운허스님은 “열 번만 내 이름을 불러도”라고 하여 열 번으로 한정시키

고 있다.52) 그런데 법정스님도 이 부분의 번역은 운허스님과 같은 내용

인 “내 이름을 열 번만 불러도”라고 표현하고 있다.53) 단지 두 번역가의

차이는 운허스님은 아미타불의 이름을 열 번의 숫자 뒤에 배치한데 반해

50) 한태식 정토교의 수행방법론 정토학 연구 11집 (한국정토학회, 2008) pp.72-74
51) 無量壽經 卷上 (大正藏, 12, 268, 上)
52) 이용하 역 정토삼부경 (통도사, 단기 4291(1958) 초판, 봉선사, 불기2535(1992)

재판) p.21

53) 법정 역 정토삼부경 (보국사, 1971) p.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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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법정스님은 명호를 앞에 두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운허스님은 열 번

의 염불을 강조하였고, 법정스님은 아미타불의 명호를 강조한 것으로 보

인다.

최봉수는 동국역경원의 한글대장경의 무량수경에서 “10념(念)을 하

였음에도 불구하고”라고 번역하여54) 앞의 두 분이 “내 이름”을 넣었으나

그는 이를 생략하였다. 따라서 그는 내지는 생략하고, 단순히 十念이라고

만 번역하고 있다. 그러나 최봉수는 兩本 極樂莊嚴經의 번역에서는 “내
지 열 번의 념(念)이라도”라고 하여 내지를 추가하고 있다.55) 그는 왜 같

은 문장을 다르게 번역하고 있을까? 아마도 그가 번역 텍스트로 사용한

모본이 다르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한다.

김영미는 “내지 십념(十念)만으로도”라고 하였다.56) 앞에서도 이미 언

급한 바와 같이 그는 欲生我國과 乃至十念을 분리하여 이것이거나 혹은

저것으로 이해하여 이중구조로 보고 있다.

청화스님은 “다만 열 번만 불러도”라고 하여 다만 열 번이라고 번역하

였다.57) 열 번이라는 점에서는 운허스님이나 법정스님과 다를 바가 없다.

필자는 정토삼부경에서 “십념 정도를(乃至十念)”라고 하였다.58) 내지
십념의 우리말 번역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였다.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乃至라는 말의 의미는 중간에 생략할 때 사용되는 말이다. 여기서

내지 열 번이라고 하므로 두 번일까 세 번일까 가름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한 번 내지 열 번으로 보아서 열 번 정도라고 하였다. 열 번 정도

이면, 반드시 열 번이 아니라 일곱 번도 좋고, 여덟 번도 좋으며, 아홉 번

도 좋다는 이야기이다. 더 나아가서는 한 번만이라도 가능하다는 의미를

54) http://ebti.dongguk.ac.kr 최봉수 역 P,14

55) 최봉수 편찬 兩本 極樂莊嚴經 (도서출판 동산법문, 2000) p.193
56) 김영미 역 아미타경·무량수경·관무량수경 (시공사, 2000) p.57
57) 淸華 譯 淨土三部經 (聖輪寺, 1990) P,92
58) 한보광 역 淨土三部經 (如來藏, 2000) P,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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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고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일본의 대부분의 학자들은 “乃至十念”으로 그대로 사용하고 있

다. 그러나 坪井俊映 교수의 淨土三部經槪說의 講說에서는 “南無阿彌陀
佛の名號を稱えて一生涯のあいだ繼續するなれば,(乃至十念)”라고 하여 내

지십념을 평생염불로 해석하고 있다.59) 단순히 칭염염불의 열 번이 아니

라 평생토록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는 生涯念佛의 한 방법이라고 한다.

藤田宏達 교수는 淨土三部經の硏究에서 산스크리트 원문을 대조하면
서 직접적인 내지십념은 보이지 않으나 번역한다면 “わたくしを隨念する

として”라고 번역하였다.60) 즉 “아미타불을 隨念한다”는 것은 동일한 의

미이다.

따라서 이를 정리하면, ①십념정도, ②열 번만하여도, ③십념을 해도 ④

나를 隨念함 ⑤평생염불 등으로 해석하고 있다. 산스크리트 원문에는 “乃

至十念”이라고 할 만한 어구가 보이지 않고 단지 “淨信心으로 나를 隨念

함에(prasannacittamām anusmareyus)”로 되어 있다.

그러나 康僧鎧의 한역 無量壽經에서는 乃至十念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면 이를 우리말로 표현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것이 될 수 있을까? 사전적인 해석으로는 “乃至”

라는 의미는 “순서나 정도를 나타내는데 그 중간을 줄일 적에 쓰는 접속

조사”라고 한다. 그러므로 乃至十念이라고 할 때는 乃至 앞에 어떠한 숫

자가 있어야 하지만 이를 줄이고, 뒤에 十念이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를 보완한다면, “一念乃至十念”으로 표기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본다

면, 乃至十念의 번역은 “一念에서 十念”사이가 된다. 즉 한 번에서 열 번

사이의 염불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열 번 정도”로 번역하는 것이 합당

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서 원효는 乃至十念은 隱密十念이라고 하여 불보살만이 가능

59) 坪井俊映 著 淨土三部經 槪說 (法藏館, 1996) P,196
60) 藤田宏達 著 淨土三部經の硏究 (岩波書店, 2007) P,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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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으로 보았다.61) 일반 범부중생들은 모든 십념을 구족하기가 불가능

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十念은 一念내지 十念이므로 한 번만 하여도

왕생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십념은 단순한 칭명염불의 십념이 아

니라 불보살만이 실천이 가능한 彌勒發問經의 십념이라고 한다.62) 이

는 실천이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므로 한 가지만 하여도 왕생이 가능하다

고 하였다. 따라서 원효의 해석으로 본다면 乃至十念은 한 번 내지 열 번

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필자는 “열 번 정도”로 번역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 생각한다.

이를 분명히 할 수 있는 經文이 無量壽經 하권 下輩往生 에서도 보

인다.

하배자(下輩者)란----마땅히 위없는 보리심을 내어 오로지 한결같은 뜻으

로 십념정도라도 무량수불을 염하면서(一向專意 乃至十念 念無量壽佛) 그

국토에 태어나기를 원해야 하느니라. 또는 심오한 법을 듣고 환희심으로

믿기를 원하며 의혹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한 번이라도 저 무량수불을 생각

하여(若聞深法歡喜信樂不生疑惑 乃至一念 念於彼佛) 지극한 마음으로 그

나라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니라.

라고 한다.63) 여기서 乃至十念과 乃至一念이 나온다. 乃至十念은 “한 번

에서 열 번 사이인 열 번 정도”를 말한다면, 그보다도 못한 사람을 위해

서는 乃至一念으로 표현하여 한 번도 할 수 없는 사람은 “심오한 법을

듣고 환희심으로 믿기를 원하며 의혹을 일으키지 아니하거나 또는 한

번”이라도 염불을 한다면, 임종시에 꿈에 부처님을 친견할 수 있다고 한

다. 염불하도록 권유하는 간절한 표현이다. 중생을 위해 간절히 염불을

권유함이 저절로 느껴진다.

또한 無量壽經 권하의 流通分 에서도 乃至一念이 보인다.

61) 원효 저 無量壽經宗要 (大正藏37, 129, 上)
62) 한보광 저 新羅淨土思想の硏究 (일본 大阪 東方出版, 1991) p.379
63) 無量壽經 卷上 (大正藏12, 272, 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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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뛸 듯이 기뻐하거나 내지는 한 번이라도 염(念)

한다면(歡喜踊躍乃至一念), 이 사람은 큰 이익을 얻고 위없는 공덕을 구족

하게 됨을 마땅히 알아라. --- 이 경의 법문을 듣고 환희심을 내어 믿기를

원하며(歡喜信樂), 받아 지니고 독송하며, 그와 같이 수행해야 하느니라.

라고 한다.64) 여기서는 열 번이 불가능한 중생들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간절히 권유하고 있다. 만약 업장이 두터워 도저히 아미타불을 믿기 어려

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환희용약하거

나 아니면 한 번이라도 나무아미타불의 염불을 한다면, 큰 이익과 공덕을

구족하게 된다고 한다. 이 얼마나 간곡한 부탁인가. 이와 같이 乃至十念

은 어리석은 중생에게 간곡히 염불을 권유하고 있음을 표현한 것이다.

그런데 觀無量壽經의 下品下生 에서는 具足十念에 대하여 설하고

있다.

하품하생(下品下生)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이와 같이 지극한 마음으로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구족하게 열 번 나무아미타불을 부르게 되면,

부처님의 명호를 부른 공덕으로 80억겁의 생사의 죄가 소멸되느니라(如是

至心令聲不絶具足十念稱南無阿彌陀佛稱佛名故於念念中除八十億劫生死之

罪).

라고 한다.65) 여기서는 악을 많이 지은 사람이 임종할 때에 선지식을 만

나 임종염불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고 있다. 이러한 사람은 죽음에 임

박하여 아무런 생각도 없고 경황이 없으므로 스스로 염불을 할 수 없다.

이 때 옆에서 하도록 권유하여 具足十念을 하라고 한다. 그러면 그 공덕

으로 80억겁의 죄가 소멸되어 下品下生극락에 왕생할 수 있다고 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具足十念이다. 이는 앞의 乃至十念과는 다르

64) 上 同 (279, 上)

65) 觀無量壽經 (大正藏, 12, 346, 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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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해석되어야 한다. 無量壽經의 乃至十念은 “열 번 정도의 염불”로 해
석하였지만, 觀無量壽經의 具足十念은 “반드시 열 번의 염불”을 의미한
다. 왜냐하면 구족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갖추었을 때를 말하기 때문이

다.

이상으로 제18원의 번역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信樂와 乃至十念

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필자는 무량수경의 여러 번역가들에 의해서 언
급한 문제를 정리하였다. 산스크트 본을 참고로한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康僧鎧의 無量壽經 대한 번역의 문제이다. 이를 수정 보완하여 번역한
다면,

만약 제가 부처가 될 적에, 시방세계 중생들이 지극한 마음(至心)으로 믿고

자 하며(信樂) 나의 나라에 태어나고자 하여(欲生我國) 십념 정도를(乃至十

念)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태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차라리 부

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다만 오역죄를 지었거나 정법을 비방한 자는 제외

하겠습니다(唯除五逆誹謗正法).

라고 번역함이 합당할 것 같다. 즉 信樂를 믿고자 하는 信心으로 보아야

하며, 이 신심은 淨心이다. 그리고 乃至十念은 “열 번 정도”로 번역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Ⅴ. 결 론

이상으로 康僧鎧 역 무량수경 의 한글 번역상의 문제점을 살펴보았

다. 이를 위해 먼저 무량수경의 역경사를 각 나라와 언어별로 살펴보

았다. 그리고 방대한 경전의 내용을 하나하나 검토하지는 못하고 필자가

평소 무량수경을 번역하면서 해결하기 어려웠던 부분만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무량수경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제18十念往生願을 중심으

로 하였다. 특히 이 중에서도 信樂와 乃至十念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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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다.

첫째 信樂는 樂에 대한 한자상의 해석법이 다양하므로 인해서 생기는

혼돈이다. 이 글자는 우리말 발음도 “악” “락” “요” 등으로 다양하다. 필

자는 이 부분을 명확히 해석하기 위해 산스크트 본을 대조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그 결과 信樂는 Prasāda를 의미함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Prasāda는 淨信을 말한다. 청정한 마음으로 믿는 것, 믿고자 하는 것, 의

심 없이 믿는 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부분의 번역은 “믿고자 하며”

라고 번역하는 것이 올바른 번역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번역할 경우 발

음을 “신락”이나 “신악”이 아니라 “신요”로 훈독해야 하며, 그 뜻은 하고

자 하는 欲也로 해석해야 한다.

둘째 乃至十念의 문제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두 가지 인데 하

나는 乃至이고 하나는 十念이다. 그러나 十念의 念을 십염으로 보느냐 아

니면 생각으로 보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제기되기는 하지만 이는 어디까

지나 열 번이라고 하는데는 다른 의견이 없다. 그러나 乃至에 대한 문제

는 十念과 합쳐졌을 때 번역상의 문제가 달라진다. 대부분의 번역가들은

열 번이라고 단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지는 단순히 열 번의 숫자가 아니

라 상당한 폭을 두고 하는 의미이다. 이는 한 번에서 열 번의 사이를 의

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이 부분을 “열 번 정도”라고

번역함이 올바르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경전의 한글번역에는 더욱 세심

한 주의를 기우려야 할 것으로 본다.

주제어 : 信樂, 乃至十念, 具足十念, 無量壽經, 康僧鎧, 아미타불, 열 번 정

도, 믿고자 하며, Prasāda, 淨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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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파 번역 극락세계 1 불설무량수경 (불광출판부,1997)· 극락세계 2 관무량수

경 (불광출판부, 1998)· 극락세계 3 불설아미타경 (불광출판부, 1998)
최봉수 편찬 兩本 極樂莊嚴經 (도서출판 동산법문, 2000)
김영미 역 아미타경·무량수경·관무량수경 (시공사, 2000)
한보광 역 정토삼부경 (여래장, 2000)
한보광 옮김 불교경전 7 정토삼부경 (민족사, 2002)
석효란 저 淨土三部經槪說 (경서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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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학교 역경원 한글대장경 목록 (동국대학교 역경원, 1995?)
한보광 저 新羅淨土思想の硏究 (일본 大阪 東方出版, 1991)
한태식 정토교의 수행방법론 정토학 연구 11집 (한국정토학회, 2008)
이태원 저 念佛의 源流와 展開史 (운주사, 1998)
http://ebti.dongguk.ac.kr/h_tripitaka/v1/search.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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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ome Critical Points on the Translation of the Wu liang shou ching

(Sutra of Sukhāvatāvyuha Sutra)

Ven. Bo Kwang, Tae Sik Han

Professor, Division of Buddhisties, Dongguk Univ.-Seoul

This article is a critical review on the Korean translation of the Wu

liang shou ching. Study on the history of the translation of the Sutra

of Limitless Life in several countries and language groups have been

done for some comparisons. The review has been focused on the

chapter eighteen, Bearing in Mind Ten Times in the Wish of Rebirth

in the Next Life. The meanings of the words ‘sin-rak’ and

‘naeji-simnyeom’ have been particularly deeply investigated.

First, the confusion on the meaning of ‘shin-le(信樂)’ occurred due

to the various meanings contained in the character ‘le’. The character

‘le’ is even read in three ways: ak, rak, yo. In the Sanskrit version of

the sutra, the word shin-le corresponds to prasāda which means pure

belief. Prasāda means ‘believing with pure mind’, ‘wish to believe’, or

‘to believe without doubt’. The relevant translation might be ‘wish to

believe’.

Second, how to interpret ‘naizhi shinian’. The word shinian means

‘bearing in mind ten times’ and there is not so much confusion.

However, the word ‘zhi’ means ‘or’ or ‘up to’, and thus we cannot say

that ‘naizhi shinian’ refers to bearing in mind exactly ten times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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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t translators interpreted. I believe that ‘naizhi shinian’ should be

translated as ‘bearing in mind around ten times’. Translation of

Buddhist Sutras into Korean requires keen sense of text reading.

Key Words : shin-le, naizhi shinian, juzushinian, Wu liang shou

ching, kang seng kai, Amitabha, bearing in mind around ten

times, wish to believe, Prasāda, pure bel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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